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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의 이중 매개효

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400명의 베이비붐 세대(남

녀 200명씩)였으며, 그들은 온라인상에서 모집되었다. 그들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 자살 생각, 가족지

지, 그리고 행복감 수준을 측정했으며, 그 측정한 자료는 Hayes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했

다.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도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이 이중 매개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매개효과에서 가족지지가 행복감보다 더 우선적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

과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 예방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주제어 : 베이비붐, 삶의 의미, 노인 자살, 가족지지,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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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doubl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happ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in life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Korean baby boomer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400 baby 

boomers (200 men and 200 women) who were born in between 1955 and 1963, and recruited through an 

online panel provider. The levels of the meaning in life, suicidal ideation, family support, and happiness for 

them were measur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Hayes PROCESS macro.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amily support was a significant mediator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in life and 

the suicidal ideation. Happiness was also a significant mediator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family support and happiness had a double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while family support 

took precedence over happiness in the mediating effects.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suicide 

prevention for the Korean baby boomers.

Key words : Korean baby boomers, Meaning in life, Suicide in older adults, Family social support, Happiness

--------------------------------------------------------------------------------------------------------------------------------------------------------------------

Ⅰ. 서  론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에 태어난 세대로 인구의 14%(약 713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집단을 일컫는다

(KOSIS, 2020). 이들은 2020년부터 매년 70만 

명 이상이 고령층으로 편입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또한 이전 세대와는 다

르게 전문성을 보유하고 높은 학력 수준을 지

닌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경

험하는 경제적 및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S. Kim, 2021).

베이비붐 세대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

는 소득절벽(income crevasse)인데, 그 주된 이

유는 부모 돌봄과 자식 양육이라는 이중 부양 

부담으로 인해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가 부족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Ham & Nam, 2018).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세대와 다르게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기존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지만, 참여도가 높을수

록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도 더 높아지는 등 

정신건강 유지에 어려움이 극심한 것으로 드

러나고 있다(S. Kim, 2021). 과거 여느 세대보

다 생산성 향상에 기여가 컸던 세대는 노년기

에 접어들어 생산적 기여가 어려운 상황에 직

면하면서 존재감 상실과 같은 심리적 위협을 

경험하기도 한다(H. Kim, 2018).

이와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은 극심한 스

트레스나 우울감으로 이어져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Ku & 

Song, 2020). 특히 노년기에 겪는 스트레스는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연령층

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Choi, 2010). 한국 노

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크

기를 살핀 메타분석에 의하면, 심리적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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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심리적 기능 손상의 주

요인인데, 스트레스가 심한 노인들은 스트레

스가 없다는 노인과 비교할 때 자살 생각이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 Jeong, 

2016). 실제 2019년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

만 명당 46.6명이었는데(KOSIS, 2019), 이는 

OECD 노인 자살률 평균 17.2명보다 매우 높

은 수치였다(WHO, 2021). 이처럼 높은 자살률

은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

로 정신건강 측면의 개입방안 마련에 대한 요

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에 자살 생각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심

리적 요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 

중 하나인 삶의 의미는 전 생애에 걸쳐 주체

적으로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과정이다

(Baumeister, 1991). 한 개인이 실존에 직접 관

련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실패하면 좌절하게 

되고, 이 좌절은 실존적 공허 즉 존재에 대한 

무의미를 경험하게 한다(Frankl, 1988). 곧 삶

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저하로 이어져 쉽사리 자살 생각에 사

로잡힐 수 있다(Joo, Lee, & Hyun, 2012). 실제

로 일반인 집단과 임상 집단 모두에서 삶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많을 때 자살 생각을 더 

적게 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Kleiman & 

Beaver, 2013). 또한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더 적응적인 스트레스 대처전

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Halama & Bakosova, 

2009),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Mascaro & Rosen, 2006).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및 지각

된 사회적 지지나 자존감이 더 높은 편이다

(Choi, 2011).

노년기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해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즐거

움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독이나 무가치감

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의미를 잃게 하면서 노인들을 자살로 이끌어

가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에

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

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임과 동시에 자살 

생각을 예언하는 지표가 된다(Lew, Huen, Yu, 

Yuan, Wang, Ping et al., 2019). 이렇듯 삶의 

의미는 노년기 건강한 삶에서 매우 중요한 주

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대상 삶의 의미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가 베이

비붐 세대의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는 데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삶의 의미 발견 및 추구를 통해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는 과정에 가족지지와 행복감

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 가족지지를 설정했던 

주된 이유는 은퇴 등 다양한 이유로 공식적 

사회관계망이 축소되는 노년기에는 비공식적 

관계망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Yoon, 2016). 비공식적 관계망 중에서도 가족

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이며, 

노인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Kwon, Kim, Kim, & Park, 2012). 그러나 핵가

족화로 인한 교류의 폭 감소 및 개인주의 성

향 증대로 인한 가족 결속력 저하는 노인에게 

고독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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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속에 방치된 노인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다(T. Kim & Jang, 

2021; Lee, 2016).

그 반면에 가족지지는 자살 생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Koh & Hong, 2009). 물론 

가족지지의 영향은 고령자들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H. Kim & Kwon, 2012). 가족지지는 

성인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Birmingham, Uchino, Smith, 

Light, & Butner, 2015). 예를 들면, 가족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힘든 일을 겪

을 때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등의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olttum, 2018; Romero, Riggs, & 

Ruggero, 2015). 또한 노년기에 와서 가족으로

부터 받는 지지는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처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와 심

리적 및 사회적 부담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며(Lee & Kim, 2007), 

주관적 행복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Jeong & Kim, 2015). 이러한 연구들은 노년기

에 갓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가족지지

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

하게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근래까지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살아왔기에 

경제적 기여가 멈춘 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 

지지의 지각 여부는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삶의 의미 부여를 통해 심리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환경에 처

할지라도 이를 행운이라 지각하는 경향이 있

다(McAdams, Diamond, Aubin, & Mansfield, 

1997). 따라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할

수록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지를 더욱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필요

로 할 때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크게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실제 Krause(2007)

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가 높은 노인들은 가

족을 포함한 타인이 미래에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믿음은 노년기에 안정감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삶의 의미가 높은 

노인은 자신이 가진 지지 자원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이는 자살 생각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견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

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두 번째 매개변인인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

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데(Caykus & Eryilmaz, 

2020), 이는 개인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경험

하는 만족과 긍정적인 상태를 말한다(Diener, 

1984). 행복감은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스트레

스 감소나 심신의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Sharmila, 2020).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높은 행복감은 자살 

생각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행복감은 자살 생각에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Park, 2014), 만성질환으로 시달리면서 평소 

자살을 자주 생각하는 환자들에게도 행복감

은 자살 생각의 수준 감소에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rsch, Duberstein, & 

Unütz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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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의미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나이

가 증가할수록 그 의미를 더 강조하면서 추구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Baum & Stewart, 

1990; Reker & Wong, 1988; Steger, Oishi, & 

Kashdan, 2009; Van Ranst & Marcoen, 1997), 

그 의미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도 높아진다

고 보고한다(Debats, Drost, & Hansen, 1995; 

Zika & Chamverlian, 1992). 또 삶의 의미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역경이나 위기, 스트

레스 상황에서 삶의 의미가 적응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

다(Park & Folkman, 1977). 개인이 처한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더라도 그 상황에서의 경

험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고통에 대처하고 극복할 힘을 얻게 되면

서 행복감이 증가하게 된다(Kim, Ryu, & 

Choi, 2011).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든 상태라

도 행복감 수준이 젊은 시절에 비해 낮지 않

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한국 노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행복감 수준

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15세 이상 일반 국민 약 1만 7천여 명

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복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서 평

균 6.56점에 불과했다(NAFI, 2021). 행복 수준

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취약계층인 노인들

의 행복 수준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더 감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세계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중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중년층으로 갈수록 행복

감이 줄어들다가 고령층이 될수록 안정감을 

느끼면서 다시 행복 지수가 상승하는 U자형 

곡선 그래프를 보였으나, 한국의 경우 그래프

가 꺾인 뒤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UN, 2020).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

른 연령대에 비해 행복감을 상대적으로 더 낮

게 지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노인

들에 비해서도 행복감 수준이 더 낮음을 보여

준다. 낮은 행복감 수준은 자살 생각의 증가

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한국 노인의 행복감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시급하

다고 볼 수 있다(Nam & Cho, 2022).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이나 임상 장면에 있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행복감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를 살폈는데,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근래 

막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

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이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전술한 바처럼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

로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

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이 매개효과를 

지닐 가능성이 크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의 

이중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1)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

지와 행복감은 각각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2)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

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은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었으며, 그 모형은 <Figure 1>처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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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model of mediation

Ⅱ. 방  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1955년도에서 1963년 사

이에 출생한 400명(남성 200명, 여성 200명)의 

베이비붐 세대였다. 그들의 나이는 평균 64.7

세(SD=4.54)로 남성은 65.5세(SD=4.65) 그리고 

여성은 63.9세(SD=4.31)였으며, 조사일 당시까

지 퇴직한 자의 비율은 약 56.7%(n=227)이었

던 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자의 비율은 약 

43.3%(n=173)이었다. 그들 중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비율은 약 3.8%(n=15), 종교가 없다는 

응답 비율은 약 36.5%(n=146)이었다. 한편 교

육 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의 비율이 26.2% 

(n=105), 대졸 57.8%(n=231), 그리고 대학원 졸

업은 16.0%(n=64)이었다.

자료 수집은 설문대행업체 ㈜인바이트 패

널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 조사를 진

행하였다. 그 조사는 2022년 1월 24일부터 2

월 7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응답할 때 소요

된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대행업체에는 남녀 

동수로 200여 명씩의 응답 자료를 의뢰하여 

모두 400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응답자에게는 대행업체에서 보상으로 점수 부

여가 이루어졌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였는데, 설문지는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인구통계

학적 변인에 관한 7문항(성별, 결혼 여부, 자

녀 유무, 나이, 직업 유무, 종교형, 그리고 교

육 수준), 독립변인 삶의 의미에 관한 10문항, 

매개변인 가족지지에 관한 10문항, 매개변인 

행복감에 관한 14문항, 그리고 종속변인 자살 

생각에 관한 5문항이었다. 연구 변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Won, Kim, 그리고 Kwon(2005)

의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이 도구는 

Steger(2005)의 삶의 의미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인데,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등 존

재 의미를 묻는 5문항 그리고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 등 그 의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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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묻는 5문항의 도합 10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언제나 그렇

다’(7)까지]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의

미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으로(n=400) 나

타났다.

2) 자살 생각

자살 생각은 Shin, Park, Oh, 그리고 Kim 

(1990)의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이 도구

는 Harlow, Newcomb, 그리고 Bentler(1986)가 

개발한 SIS(Suicide Ideation Scale)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인데,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

이 있다.” 등 자살 생각에 대한 5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였으며, 총점이 높을수

록 자살 생각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n=400)로 나

타났다.

3)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Kang, Seo, 그리고 Lee(2001)의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나는 내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등 가족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묻는 8문항 그리고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부담스러워 한다.” 등 가족

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묻는 2문항의 도합 1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항상 그렇다’(1)에

서 ‘전혀 그렇지 않다’(5)까지]였으며, 부정적

인 부분을 묻는 문항의 채점은 역으로 이루어

졌다.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지지에 대한 인식

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4(n=400)로 나타났다.

4) 행복감

행복감은 Yang(1998)의 척도를 이용해서 측

정했다. 이 도구는 “나는 어떤 활동 또는 활

동 자체에 잘 몰두한다.” 등 몰입감을 묻는 3

문항, “나는 매사에 자신감이 있다.” 등 자신

감을 묻는 5문항,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

고 느낀다.” 등 즐거움을 묻는 3문항 그리고 

“나는 항상 진실 되게 살아간다고 느낀다.” 

등 자아실현감을 묻는 3문항의 도합 14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n=400)으로 나타

났다.

Ⅲ. 결  과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 사이에 가족지지와 

행복감이 매개하는 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토대로 자료의 적절성

을 살펴보았다. 매개효과의 분석은 “PROCESS 

macro Model 6”을 활용했는데(Hayes, Montoya, 

& Rockwood, 2017), 부트스트래핑 표집은 

5,000번으로 설정했으며 그리고 신뢰구간 95%

에서 간접효과 값의 상한 및 하한 범위에 0의 

포함 여부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Hayes & 

Scharkow,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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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ing in life Suicidal ideation Family support Happiness

Suicidal ideation  -.267**

Family support  .446**  -.421**

Happiness  .646**  -.310**  .440**

M 5.027 1.640 3.903 3.560

SD 1.024  .844  .863  .661

Skewness -.670 1.448 -.822 -.255

Kurtosis  .777 1.577  .242  .236

**p<.01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tudy variables and their basic statistics

1.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

각 2.0과 7.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그 변인들의 평균은 삶

의 의미가 5.027(SD=1.024), 자살 생각 1.640 

(SD=.844), 가족지지 3.903(SD=.863) 그리고 행

복감 3.560(SD=.661)이었다(<Table 1> 참조). 

역시 <Table 1>에는 그 변인들 사이의 상관계

수도 제시했는데, 삶의 의미는 자살 생각

(r=-.267,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 가족지지

(r=.446, p<.01) 그리고 행복감(r=.646,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자살 생각

은 가족지지(r=-.421, p<.01) 그리고 행복감

(r=-.310,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던 

반면, 가족지지는 행복감(r=.440, p<.01)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의 매개효과 분석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와 행복감의 이중 매개효과의 분석 결

과는 <Table 2> 및 <Figure 2>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삶의 의미는 가족지지(b=.376, 

p<.001)에 정적인 영향, 가족지지는 행복감

(b=.145, p<.001)에 정적인 영향, 그리고 행복

감은 자살 생각(b=-.185, p<.001)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지지

와 행복감이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

에서 직접 및 간접적인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와 행복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검

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했다. 이중 매

개 경로에서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의 직접 

효과와 이중 매개의 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

는 -.219(-.2981~-.1415)였는데, 95% 신뢰구간에

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

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의

미와 자살 생각의 직접 효과는 -.014 

(-.1124~.0844)로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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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S.E. t
95% CI

lower upper

Meaning in life → Family support .376 .037  9.940***  .3016  .4504

Meaning in life → Happiness .362 .027 13.445
***  .3095  .4156

Family support → Happiness .145 .032  4.544***  .0825  .2082

Meaning in life → Suicidal ideation -.014 .050  -.280 -.1124  .0844

Family support → Suicidal ideation -.342 .050 -6.776
*** -.4412 -.2428

Happiness → Suicidal ideation -.185 .077  -2.397
* -.3369 -.0333

*p<.05 ***p<.001.

<Table 2> Results of mediation analyses

<Figure 2> Results of the mediation model

Path Effect Boot S.E.
95% CI

lower upper

Total effect 

(Meaning in life → Suicidal ideation)
-.219 .039 -.2981 -.1415

Direct effect 

(Meaning in life → Suicidal ideation)
-.014 .050 -.1124  .0844

Indirect effect

Meaning in life → Family support → Suicidal ideation
-.128 .029 -.1935 -.0779

Meaning in life → Happiness → Suicidal ideation -.067 .036 -.1440 -.0017

Meaning in life → Family support → Happiness

→ Suicidal ideation
-.010 .006 -.0240 -.0003

<Table 3>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me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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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삶의 의미 → 가족지지 → 자살 생각’

의 간접효과 경로는 -.128(-.1935~-.0779)로 하

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

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 행복감 → 자살 생각’의 간접효과 경로 역

시 -.067(-.1440~-.0017)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

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 → 가

족지지 → 행복감 → 자살 생각’의 순차적 이

중 매개효과는 –010(-.0240~-.0003)으로 하한

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

므로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 검증 결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최근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는 기

존의 노인 세대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겪는 편이다. 예를 들면, 생산적 기여의 중단

으로 인한 존재감 상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

며, 이러한 경험은 심각한 우울감으로 이어져 

자살을 생각하게 만든다(Ku & Song, 2020). 

자살 예방이나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자살 

생각에 미치는 요인들의 연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

의 의미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 사이에 관련성이 매우 높았는데,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의 부분 및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주요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들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논의해본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는 삶의 의미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살 생각을 덜 하는데, 여

기에는 가족지지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즉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으로부터 지지를 잘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그로 인해 자살 생각의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가 자살 

생각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그리고 노인의 삶

의 의미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H. 

Kim & Kwon, 2012; Koh & Hong, 2009). 즉,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 수준과 함께 가족

지지 수준을 높이는 개입을 통해 자살 생각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

다(Krause, 2007).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

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현상학 연

구 진행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실요

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중년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삶의 의미 

발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연구도 고려해 볼 수 있

다(Jeong & Lee, 2021; Seo & Park, 2007).

둘째, 베이비붐 세대에게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의 관계에 행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행복감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자살 생각의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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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삶의 의미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행복감 지각이 자살 생각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과는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

아진다는 연구(Debats et al., 1995; Zika & 

Chamverlian, 1992), 행복감이 자살 생각에 매

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등과 맥을 같이 한다

(Hirsch et al., 2009; Park, 2014). 즉, 이는 베

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 수준과 함께 행복감 

수준을 높이게 된다면 자살 생각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는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가족으로부터 지지도 잘 받고 또 이로 인해 

행복감을 지각하면서 자살 생각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더 구체적

으로 표현하면,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베이

비붐 세대는 현재 삶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긍

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여주므로 가족들

로부터 지지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행복감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자살을 생각

하는 빈도가 감소하게 된다. 가족지지와 행복

감이 자살 생각에 함께 매개할 때 가족지지가 

선행한다는 결과는 가족지지가 행복감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Jeong & Kim, 2015).

본 연구의 결과는 삶의 의미가 자살 생각

으로 가는 과정에서 행복감 증진을 위한 개입

뿐만이 아니라 은퇴로 인한 존재 가치 상실을 

극복하게 해 줄 가족지지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는 가족지지를 증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

야 할 것이다. 노인 자살 예방프로그램에 대

한 문헌 고찰에 의하면(Kwon & Choi, 2019) 

노인 대상 상담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두 편에 

불과하며(C. Kim & Yeo, 2009; E. Kim, 2013), 

또 이들도 대인관계 교류에 대한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이라서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대로 적

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현재 활용되

고 있는 프로그램은 개발과정에서의 이론적 

기틀이나 체계적인 구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나 확산 면에서 미흡한 것이라

서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근거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연

계가 중요하다(Kwon & Choi, 2019).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개입할 때 행복

감이 증진되어 자살 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

고(Choi, 2011), 또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이

나 사회적 관계 감소 등에 의한 소속욕구의 

좌절(thwarted belongingness)이나 다른 사람, 

특히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인식(perceived 

burdensomeness)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Joiner, 2005). 물론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할 

때 가족지지와 가족관계 이외에도 삶의 의미

를 찾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

지지는 물질적인 도움이나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언어적 또는 비

언어적 정보나 충고처럼 보이지 않는 형태로

도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지

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

는 기회가 프로그램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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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rosiers, Bourbonnais, Noreau, Rochette, 

Bravo, & Bourget, 2005).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지지를 얻기가 어

려운 고령자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가족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류를 제대로 하

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아예 홀로 지내는 고령

자들에게 가족지지 관련 프로그램의 자살 방

지 개입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들에게

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지금까지는 지역사회의 보건소나 건강

증진센터에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활용되

고 있지만(Park & Kim, 2009; Park & So, 

2004),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노년기에 갓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활용될 수 있어

야 하고 또 프로그램 내용이 가족지지를 대체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계층으로부터의 지

지가 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홀로 살거나 가족지지를 기대하기 어려

운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공동 주거 형태를 구

축해서 살아가는 방안의 활성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Shin & Lee, 2017). 물론 이와 같은 

방안은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

하지만, 범죄 예방이나 외로움 해소, 건강관리 

등에서 긍정적 효과도 지닌다(Kerr, Rosenberg, 

& Frank, 2012).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

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노년기에 접

어든 베이비붐 세대는 직업과 소득의 단절로 

인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느끼면 

행복감 수준도 낮아지게 된다(Park & Park, 

2017). 행복감 저하는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적 교류를 

지속하면서 최소한의 소득 보전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직종에 재취업을 하거

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교류 지속이나 지지의 확보 차원

에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최소한의 소득보장

으로 경제적 위험을 막아주면서 행복감을 얻

게 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Chun & Kim, 

2017; Raventós, 2007).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 증진뿐만이 

아니라 가족지지와 행복감 수준을 높이는 개

입도 효과적임을 밝힌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의 자료는 모두 온라인 조사에 의해 수집되었

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 접근이 쉽지 않거나 

그와 같은 접근에 관심이 없는 베이비붐 세대

가 포함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

째, 가족지지가 주요한 연구 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지지의 기본인 배우자나 다른 

가족하고의 동거 여부나 교류 정도 등을 고려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 사이의 관계에서 두 

요인, 즉 가족지지와 행복감만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자살 또는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예, 재정이

나 건강 상태 또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Bae & Lee, 

2018; Park, Oh, & Gu, 2017). 이와 같은 제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새로운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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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부분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조만간 

고령층의 주축이 될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 생

각 감소를 위해 삶의 의미가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는 점이다. 곧 본 연구의 결과는 초고

령 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베이비붐 세대의 정

신건강 유지에 관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가족

지지와 행복감 증진을 통해 자살 예방에 이르

게 하는 두 요인은 소속욕구의 좌절과 짐이 

된다는 생각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근거

가 된다는 점이다(Joiner, 2015). 즉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늘어나거나 고독사도 증가하는 시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 예방 방안을 살

폈다는 데 의의가 있다(T. Kim & Ja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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